
설명자료
 2021년 5월 17일 배포 시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예산업과 과 장 김형식(044-201-2231), 사무관 이승욱(2232) / 제공일: 5월 17일(총 2매)

배추가격, 4월 말 이후 봄배추 출하로 안정세
[연합뉴스 5.17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 1월 한파 이후 배추 공급량이 감소하면서 3월 배추가격이 상승

하였으나, 3~4월 정부 비축물량 방출 및 4월 이후 봄배추 출하

되면서 5월 상순은 전년보다 가격 하락

○ 5월 17일 연합뉴스 <‘금배추 되나’...월동배추 도매가격 두달새

배로 ‘껑충’> 보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 드립니다. 

언론 보도내용

□ 월동배추 도매가격이 두 달 사이(1~3월) 배 가까이 상승

○ 1월 한파 피해로 출하량 감소하면서 3월 가격이 상승한 것으로 파악

동 보도내용에 대한 농림축산식품부의 입장

□ 1월 상순 한파 피해로 월동배추 공급량이 감소하면서 3월 배추 도매

가격이 상승하였습니다.

□ 농식품부는 월동배추 저장물량 출하 시기인 3~4월 공급량 감소에

대비하여 월동배추 3천톤을 수매비축하였고, 2월 하순~4월 기간

동안 비축물량을 시장에 방출하여 가격 급등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 정부 비축물량 시장 방출 및 4월 이후 봄배추 물량이 출하되면서

4월 도매가격(전국 도매시장 상품가격 기준, 원/10kg)은 전년(’20년)

수준인 10,703원으로 형성되었습니다.

□ 5월 상순 도매가격은 월동배추 출하가 마무리되고 봄배추가 본격적

으로 출하됨에 따라 3월 대비 약 16% 하락, 전년 대비 약 38%

하락한 8,664원으로 형성되었습니다.

< 배추 월별 도매가격(전국 도매시장 상품 가격 기준) >

(단위: 원/10kg)

* 출처 : aT KAMIS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21년

(소비자가격)

5,972

(9,080)

8,418

(11,413)

10,347

(14,208)

10,703

(15,633)

8,664

(14,890)

’20년

(소비자가격)

10,326

(13,824)

9,798

(13,098)

9,639

(13,029)

10,860

(13,524)

13,875

(17,626)

전년 대비 -42.2% -14.1% +7.3% -1.4% -37.6%


